
광주시, 태양광 사업추진 “난항”
불확실성으로 민간사업자 참여 없어 … 2012년 생산목표 무산

광주시가 2012년부터 3000㎾가 넘는 전력을 생산하려는 계획이 무산됐다.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이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11개 공공시설 32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2012년부터 3160㎾ 태양광 전

력을 생산해 공급할 계획이었다.

광주시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던 공공시설은 서부 농수산물도매시장, 김대중컨벤션센터, 덕

남정수장, 도시철도공사 본사, 옥동차량기지, 하수 제1처리장, 제2처리장, 염주체육관, 빛고을체육관, 세계광엑

스포전시관, 광산구 인라인 경기장 등이며, 설치장소는 해당기관의 건물 옥상 또는 부지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2011년부터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민간사업자를 물색했으나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

하고 있다.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할 민간사업자가 선뜻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개입찰을 통해 태양광 전력을 판매해 수익을 올려야 하는 민간사업자들이 태양광 전력

의 시장성에 대해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 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2012년부터 1년에 16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3160㎾의 전력을 생산하려

는 계획은 무산됐다.

또한 광주시가 태양광 발전시설과 2013년까지 구축하려는 태양광발전 시험장(테스트베드)을 연계하려는 계

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민간사업자가 태양광 설치 사업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 1곳

과 접촉을 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2012년 안에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 1곳을 태양광 설치 사업자로 선정해 2013년부터 전력

을 생산하겠다”며 “태양광 설치 사업과 태양광발전 시험장을 연계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계획

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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